루마니아 영적전투 24시 영적 기도전사 불침번: 14기 아버지학교 수료


빠체 보우어! (아버지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물질주의에 노예로 살아가는 로컬 교회 지도자들의 맨탈리티를 십자가 복음으로 삶에 뿌리 내리기를 소원하고 소원하는 한국 선교사와의 영적 전투는 무덤까지 가더라도 결코 저희들의 영역이 아닌 아버지의 영역이기에 저들에게 긍휼을 배출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무릎으로 전진합니다.

14기를 시작할때부터 현지 메인 스텦인 율리안 목사와 스테판 집사와의 영적 실강이는 계속되었었고 지난해 여름 제2차 비전 컨퍼런스를 하면서 현지화 자립에 대한 방안을 허심탄의하게 함께 나누었을때 그 대안도 제시를 해서 자체 모금을 위한 은행구좌도 개설을 했습니다. 루마니아 아버지학교를 한국 선교사의 사역이 아니라 천국 아버지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그 답이 쉬워지겠는데 한국선교사가 입양을 했으면 한국 선교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실재로는 십자가 복음이 저들 삶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결과라 믿기에 십자가 복음으로 삶이 깨어 있는 지도자들을 만날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신실한 지도자들과 한 팀이 되어서 섬길수 있을 때까지의 그 행보를 위하여 무릎으로 전진합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모스을 보면 하늘이 무너지도록 방언을 해대고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자부심을 내세우고 믿음이 남보다는 신실하다고 교만을 떨지만 실재로는 사데교회의 그 모습인것을 바라보면서 “아부지 너무 힘겹습니다. 사역자들좀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돌들을 걷에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옥토로 만들어가야할 복음이 밭고랑이 너무나 까마득히 지평선에 가물거리기에 한발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간해가기를 무릎으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루마니아 아버지학교 진지사수 이상무!

현지화 자립을 위한 방안도 여러가지가 있겠고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 세례교인들이 아버지학교를 위해서 매월 모금을 할수가 없다면 매 기수가 개설될때마다 할수있는 믿음대로 동참을 해도 얼마든지 할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조차도 아예 할수가 없다는 것이 마음이 미어집니다.  “이부지 제발 신실한 교회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비굴하게 돈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지난 5년 동안 가까스로 세워놓은 강사들과 조장들인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하실줄 믿기에… 순종으로…할렐루야! 루마니아 아버지학교 진지사수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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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보지짜 주를 향하여 3개교회 연합 11명이 지원을 해서 1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삶속에 뿌리를 내린것 같지만은 실상은 관습과 형식과 종교적인 삶에 찌들어 있는 따지고 보면 정말 안타갑고 불쌍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버지 학교의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어찌해야 저들의 정신개조를 아버지께서 수술하시고 복음의 실재를 보게 하실지가 너무 너무 궁금하고 가슴이 설래이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제 아내 두사람 만이라도 저들을 품고 해산의 고통으로 저들을 향한 비전으로 가슴이 뛰고 전진 또 전진만이 살길이라 믿기에… 하루라도 속히 42개주에 아버지학교 센터를 세워가서 루마니아 복음화 에덴천국을 이루어 드리기를 이 순간도 아버지의 소원을 품고 껴안고 먹고 마시고 함께 레슬링으로 발버둥을 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손을 꼭 잡고 침대에 누워서 눈물로 간구를…… 아버지가 하실것을 믿기에… 순종으로… 

[bookmark: _GoBack]다시 15기를 향하여 전진…오직 전진앞으로… 루마니아 복동쪽 6개주(바술루이, 슈챠바, 보또샤니, 야시, 냠쯔, 바꺼우)를 향하여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노회장을 맡고 있는 악진테 리비우(Axinte Liviu) 목사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하여서 15기를 소망중에 무릎으로 준비하며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 800킬로 미터나 되는 거리를 3번의 준비기도 모임과 조장 훈련등으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 지역이라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15기를 마치고 확실하게 이 지역에 필요한 진행자와 조장들 강사들이 세워 지기를 무릎으로 무릎으로… 지성소로… 아버지가 하실것을 믿기에… 순종으로… 아멘. 할렐루야!

루마니아를 사랑하시는 영적 전투 24시  기도전사 불침번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에서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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